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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2024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2,000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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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권역에서 Coffee day와 이동정책실 운영�마음을 담은 커피와 간식으로 조합원의 지친 일상에 소소한 여유 전달





[제14 - 416호]


2023년 4월 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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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5일(수)부터 3일간 강북지방본부 소속 강북법인고객본부, 강원고객본부, 강원액세스운용센터, 원주지부에서 이동정책실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이날 오전 조합간부는 원주사옥에서 지부 조합원에게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자 Coffee day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원주사옥을 찾은 변우영 정책실장은 출근하는 조합원에게 커피와 간식을 일일이 나눠주며 “비오는 날, 커피 한잔의 여유를 갖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좋은 선택일 것”이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의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며, 서로에게 힘과 위로를 주며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보자”고 응원했다.





한편 원주사옥에 파견된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은 사옥 내 상담실을 설치하고 조합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오늘은 조합원의 애로사항 파악과 고충 해결을 위한 상담활동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내일부터는 현장체험을 수행한다.


노동조합 이동정책실은 현장에 조합간부를 파견해 현장 조합원과 함께 현장업무를 직접 체험하게 하고 간담회를 통해 조합원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활동이다. 직접 찾아가서 조합원의 생각과 의견을 듣는 것은 매우 유익하며, 현장에서 직접 일을 경험하며 어려움을 느끼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이 주 목적이다.





























최근 회사의 지배구조 이슈로 조합원들이 걱정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노동조합은 흔들림 없이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궁극적으로는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과 권익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